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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effective location-based IoT service acceptance model by integrating 

ELM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with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The Partial 

Least Squares was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s with respect to the effects of central route and peripheral 

route on acceptance intention.

The results shows that central route has more significant impacts on perceived usefulness than peripheral route 

and CFIP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weaken the relationship of acceptance intention and perceived usefulness. 

Our findings indicate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in the acceptance research of IOT services. First, we noted that 

the easy of use significantly affects the adoption of location-based IoT service.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build 

the secured mechanism of privacy protection to adopt of location-based IoT service. Second, we tried to attempt the 

newly integrated approach to technical acceptance using UTAUT’s variables and ELM by Petty and Cacioppo (1986). 

Finally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d the adoption case of location-based IoT service which is not well-known yet 

with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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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기기 서비스 중 이용자의 실제 위치에 

기초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로 제공하는 것이 확산

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를 O2O(Online to Off-

line, Offline to Online)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2013

년에 발표된 Apple의 Bluetooth를 기반으로 하는 

iBeacon과 Google 진영의 Nearby가 서비스 양성

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소매 유통 매장, 

레스토랑, 공공기관, 교육기관, 스포츠, 공항, 영화

관, 은행 등 다양한 산업에 도입되는 추세이며, 이

들의 활용에 대한 상업적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백화점, 레스토랑 등 고객 접점의 서비

스가 중심이 되는 마이크로 로케이션(Micro Loca-

tion) 위주의 실내 서비스 제공에 특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단말을 활용한 상거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기존의 오프라인 상점에 큰 위협

이 된다는 기존의 우려와 다르게, 오히려 온라인

-오프라인을 상호 보완해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정보를 어

떻게 적재적소에 제공하고 상품을 추천할 수 있

느냐는 것인데, 현재로는 알람 등 push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번에 구글이 출시

한 Nearby 역시 안드로이드 단말 사용자 간의 

P2P 통신에 활용될 수 있으나 이보다는 스마트 

홈이나 O2O 마케팅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

다(Atlas, 2014). 

한편 이 같은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

나친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스팸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면 단순히 서비스 

이용률 저하가 아닌 해당 서비스 업체나 산업 자

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때 쟁점거리가 되었던 카카오톡 사태를 되돌아보

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가 서비스나 상품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iBeacon과 Nearby로 대변되는 위치기반 IoT 

서비스에 대해서 맞춤형 할인 쿠폰 등 소비자 측

면에서 높은 사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

치 기반 IoT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최근에야 

GPS 기반의 가상 반경 설정 기술과 저전력 블루

투스(BLE, Bluetooth Low Energy),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의 기술을 활용한 SK

플래닛의 Syrup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은 유의미한 결과로 다

가오지는 않고 있다. 

더불어, iBeacon과 Nearby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NFC와 BLE를 통신할 수 있

는), 잠재 소비자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O2O 서

비스를 수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형편

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Petty and Cacioppo(1986)

이 제안한 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이하 

ELM)과 Venkatesh et al.(2003)가 제안한 통합 기

술수용 이론(UTAUT, Unified Theory of Accep-

tance and Use of Technology)의 변수들을 중심

으로 기술 수용에 관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거기에 더불어, 현재 IT 환경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CFIP, Con-

cern for Information Privacy)을 조절변수로 두

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ELM과 UTAUT의 효과적인 

결합 및 설득력 있는 수용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위치기반 O2O 서비스를 수

용하기 위한 IoT 서비스의 주요 요인들을 밝힘으

로써 IoT 사업자의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방

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본 연구의 목

적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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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oogle Nearby Service

<Figure 2> iBeacon Service

2. 이론적 배경

2.1 위치기반 IoT(Internet of Things) 서비스

최근 스마트기기를 통한 상거래 서비스에서 강

조되는 것이 이용자가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해 O2O 관련 기술이 최

근 크게 주목 받고 있다. O2O는 오프라인에서 판

매되는 서비스와 재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상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Jeong, 2015), 근거

리 통신(Indoor Proximity System)이나 위치 기

반 기술을 주로 활용한다. 이러한 위치 기반의 근

거 통신 기술은 사용자가 존재하는 일정 공간 안

에서 특화된 서비스 즉, 예를 들어 자동 체크인이

나, 할인 쿠폰을 제안하고, 실내에서 위치를 파악

하여 상품정보를 보여주거나, 빅데이터 기술을 이

용하여 특정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같이 구매해야 

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존의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서비스 시나

리오 자체는 이미 진부한 개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정형화되어 있지만, IoT 기술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는 표준화가 양대 모바일 OS진영

에서 진행되어 기존의 마이크로 로케이션 기반의 

서비스(예 : Shopkick)와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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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전혀 다른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

다. 이에 주요 스마트 기기 사업자들이 부지런히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추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위치기반 IoT 서비스란 NFC, QR 

코드, RFID 등을 이용하여 실제 서비스와 재화를 

주고받는 온-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 서비스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 먼저, 구글 진영에서는 

스마트 단말의 위치 정보에 기초해 이용자에게 자

동으로 주변 사람과 장소, 사물에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Nearby” 서비스를 연내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이다. Nearby는 2014년에 개최된 구글 I/O 

컨퍼런스에서 밝혔듯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 업데

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Nearby

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으로 이용자의 스마트 기

기와 Wi-fi, Bluetooth, 마이크 등을 연결하여 주

변 오디오 신호등을 인식함으로써 주변 단말 및 

장소에 접속하여 상호 작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Atlas, 2014). 

더불어,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NFC를 통해 근

거리 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통신 범위

가 매우 제한적이고 직접 대면을 통해 프로세스

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상에 불편이 일부 존재

한다. Nearby를 통해서 그 한계를 일부분 극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Apple 역시 ios 7의 출시와 함께 비콘

(Beacon)시스템 기반 iBeacon이 리테일 매장, 레

스토랑, 교육 기관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광범

위하게 도입되고 있다. 이 위치기반의 서비스 핵

심은 IoT로 기술 중 하나 BLE(Bluethooth Low 

Energy)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GPS와 Wi-fi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위치를 측

정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 근접지점만 탐지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정밀한 실내 위치 인식 서비스 제

공에 적합하다. 이는 애플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애플 페이(Apple Pay)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단

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데로 표준화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

하는데, 각 소매점에 포스만 잘 구성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동기화를 통해 편리한 상거래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BLE 기술의 장점인 

저전력, 저렴한 비용, 플랫폼 독립성에 기인한다. 

이미 지난해 미국 백화점 체인 Macy’s가 매장

에서 해당 기술을 테스트했으며, MLB, 모바일 결

제업체인 Venmo 등이 해당 기술을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있다. 애플 역시 2013년 12월부터 

미국 전역 애플스토어에서 iBeacon을 시범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iBeacon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Atlas, 2014). 

일본과 중국의 경우 O2O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2011년 기준 일본의 O2O시

장의 규모를 24조엔으로 추산하고 2017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해 50조엔 규모까지 선장할 것으로 전

망했다. 더불어 중국의 iiMedia Research는 2012

년 기준 중국의 O2O시장 규모를 전년대비 75.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률을 감안할 때 

2015년에 최대 4,88억 5,000만 위원에 달할 만큼 

급격히 커지고 있다(Kim, 2014). 

이와 같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이용자의 위치나 접속

기록 등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플의 IoT 생태계의 핵심은 iCloud인데 그 

자체 보안 문제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과거, SNS가 활성화 되어 2011년 페이스북에 

악성코드를 이용한 쿱페이스(Koobface) 등의 공

격, 구글과 애플의 무단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방

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2010년 트위터로 위장

한 성인 약품 광고 스팸메일 등 개인정보를 기반

으로 하는 서비스의 보안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났

기 때문이다(Kim et al., 2014).

그러한 이유로 iCloud와 데이터를 연동시키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이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이를 막기 위해 수집

된 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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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 ELM) 

<Figure 3>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신문방송학이나, 사회심리

학 같은 분야에서 개발되어 응용되었고, 현재는 경

영학 분야에서도 광고학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분

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김이환 외, 2011). 

Petty and Cacioppo(1986)이 제시한 ELM은 인

간의 정보수용 처리를 설명하는 이중 과정 모델 중 

하나이다. 이는 설득적 메시지가 어떻게 개인 정보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제공한다(Ha 

and Ahn, 2011; Han and Jung, 2014). ELM을 활

용한 정보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이며, 

중심경로는 시스템을 수용했을 때의 이점을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 시스템 지원 가능성과 질 그리

고 시스템 수용에 수반되는 비용과 같은 것인데 

비해 주변 경로는 해당 정보기술의 사용자 수, 전

문가의 보증, 정보기술 사용을 권하는 사람에 대

한 호감이나 애정 등이 해당한다(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ELM은 기술수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교

화(Elaboration)를 고려하는데 이용자의 태도 변화

는 정보 수용 과정에서 정교화 수준이 서로 다른 수

준의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용자의 정교화 수준이 

높은 경우 중심경로(Central Route)를 통해서, 정교

화 수준이 낮은 경우 주변경로(Peripheral Route)

를 통해서 정보를 수용한다(한용준 외, 2013). 여기서 

중심경로와 주변경로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

지는 전달받은 메시지에 대한 처리능력과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정보처리능력이나 동기가 충

분하다면 인지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 중심경로를 

선택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적 노력

이 덜 필요로 하는 주변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판단에 대한 경로의 선택은 메시지의 중

심 논의를 처리하려는 동기와 능력의 정도를 의미

하는 정교화 가능성(Elaboration Likelihood)에 따

라 달라지는 것이다(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Petty and Cacioppo, 1984a, b; Wood, 2000).

ELM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는 판단 

경로의 선택과 태도 형성에서 정교화 가능성의 조

절(Moderation)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메시지에 대해 중심경로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

람이나 주변경로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이용자 모

두 같은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반대로 같은 경로

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이용자라 해도 다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또한, 같은 메시지가 줬다 하더라도 수용의 경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다시 말해, 정교화 가능성의 수준이 태도 형성에 

미치는 경로를 결정하기보다는 정교화 가능성에 

따라 중심경로와 주변경로가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정교화 가능성이 높으면 중심경로가 주변

경로보다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교화 가능성

이 낮으면 주변경로가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심경로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2.3 통합기술수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

tance and Use of Technology : UTAUT)

Venkatesh et al.(2003)는 합리적 행동이론, 기술

수용모형, 계획된 행동이론, 혁신 확산이론, 사회 인지 

이론 등을 결합하여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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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ey Models and Theories of Technical Acceptance

Previous Research Model and Theory Variables Used

Ajzen and Fishbein(1980) Theory of Reasoned Action Attitude toward Behavior, Subjective Norm

Davis et al.(1989) Technology Acceptance Model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jzen(1991) Theory of Planned Behavior
Attitude toward Behavio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ubjective Norm  

Thompson et al.(1991) Model of PC Utilization
Affect, Facilitating Conditions, Habits, Perceived 
Consequences(Complexity, Job-Fit, Long-Term
Consequences of Use), Social Factors 

Moore and Benbasat(1991) Innovation Diffusion Theory
Compatibility of Technology, Complexity of Technology, 
Implementation Success or Technology Adoption, 
Relative Advantage(Perceived Need for Technology) 

Weibell, C. J.(2011). Motivational Model Attention, Confidence, Relevance, Satisfaction 

Tayor and Todd(1995) TAM-TPB
Attitud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ubjective Norm

Compeau and Higgins(1995) Social Cognitive Theory
Behavior, Change in Behavior, Environment, Learning, 
Personal Factors  

<Figure 4> UTAUT

UTAUT는 <Table 1>과 같은 기존의 8개의 

기술수용이론의 구성개념 간의 개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통합변수를 제시하였다. 

Venkatesh et al.(2003)는 <Figure 4>의 통합

기술수용모형을 통해 사용자들 개인의 정보기술 행동

의도와 사용 행동에 포괄적인 설명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기술수용모형이 40～ 

50%의 설명력을 보이는 데 비해, 통합기술수용모

형은 약 7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

존의 기술수용이론 모형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

로 입증되었다. Venkatech et al.(2003)은 기술수

용모델(Davis et al., 1989)이 기술수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외생변수와 다른 변수 간의 관계 분석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기술

수용을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기존

의 기술수용이론들을 비교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

였다(Jung, 2013). 

UTAUT는 행위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성과 

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 기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으로 

나누고 사용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촉진 조건

(Facilitating Condition)을 포함하였다. 또한, 성별, 

나이, 경험, 자발성의 통제변수를 통해 기존 기술

수용이론들(합리적 행동이론, 기술수용모형, 계획된 

행동이론, TAM-TPB, 동기 모형, PC 활용모형, 

혁신확산이론, 사회 인지이론)을 통합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성과 기대는 정보시스템 이용을 통해 자신

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다. 이는 기존의 기술수용이론 중 기술

수용모형, 동기모형, PC 활용모형, 혁신 확산이론, 

사회 인지이론에 포함된다. 각 이론에서 성과 기대를 

설명하기 위해 차용한 변수는 지각된 유용성(Davis 

et al., 1989) 직무 적합도(Thompson et al., 1991), 

상대적 이점(Moore and Benbasat, 1991), 외재적 

동기(Davis et al., 1992) 결과 기대(Compeau and 

Higgins, 199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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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earch Model 

다음으로 노력 기대는 특정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 즉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정도

이며 기존의 기술수용이론 중 기술수용모형, PC 활

용모형, 혁신 확산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각 

이론에서 노력 기대를 설명하기 위해 차용한 변수

는 지각된 사용용이성(Davis et al., 1989), 복잡성

(Thompson et al., 1991), 사용용이성(Moore and 

Benbasat, 1991) 등이다. 

셋째, 사회적 영향은 특정시스템을 새롭게 사용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로서 기존의 기술수용이론 중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PC 활용모형, 혁신 확

산이론의 변수를 통합하였다. 각 이론에서 사회적 영향

을 설명하기 위해 차용한 변수는 주관적 규범(Ajzen 

and Fishbein, 1980), 사회적 요인(Thompson et 

al., 1991), 이미지(Moore and Benbasat, 1991) 등

이 있다. 

넷째, 촉진 조건은 특정시스템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

해 존재하는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인프라를 믿는 

개인의 정도로 정의된다. 기존의 기술수용이론 중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PC활용모형, 혁신 

확산이론으로 설명되며 각 이론들에서 사회적 영향

을 설명하기 위해 차용한 변수는 지각된 행동 통제

(Ajzen and Fishbein, 1980), 촉진 조건(Thompson 

et al., 1991), 호환성(Moore and Benbasat, 1991)

등이 있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ELM의 구조와 UTAUT의 변수를 

사용하여 iBeacon과 Nearby로 대변되는 Local 

기반의 IoT 서비스 수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이용자의 인과관계에서 중심경로에 속

한 변수와 주변 경로에 속한 변수가 과연 인지된 

유용성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CFIP(개인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

려)가 이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역시 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앞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Figure 5>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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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가설의 설정  

노력 기대와 인지된 유용성은 여러 기술수용 

관련 이론의 집대성을 시도한 UTAUT에서 노력 

기대는 기술수용 모델에서 인지된 사용용이성으

로 설명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

이 쉽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Davis

(1989)는 TAM 모형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

각된 유용성은 기술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기술 영역에서 개인의 신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지각된 용이

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Davis et al., 1989; Kim et al., 2006). Davis

(1989)는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이라

는 변수를 매개 변수로 태도 및 수용의도에 간접

적인 영향 나타낸다고 하였고 이는 지각된 사용용

이성이 지각된 유용성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시스템 수용의

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1 : 노력 기대는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H8 :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9 : 태도는 IoT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10 : 지각된 유용성은 IoT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논지의 품질은 ELM 연구에서 중심경로를 동

인하는 보편적인 변수로서 메시지에 담긴 주제가 

가지고 있는 설득 강도로 정의된다(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즉, 논지의 품질은 기술수용

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면, Sussman and Siegel(2003)와 

O’Keefe(2002)의 연구와 같이 만일 위치 기반의 

IoT 서비스가 주는 정보의 본질적인 내용이 이용

자에게 강한 수준의 설득으로 작용한다면, 이용자

의 태도 형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2 : 논지의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촉진조건은 지각된 행동통제(TRA, TPB), 촉진

조건(MPCU), 적합성(IDT)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연구 모형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이용자가 지

각하는 조직 및 기술 인프라의 시스템 사용 지원 

정도로 정의된다(Venkatesh et al., 2003). Yoo et al.

(2008) 및 Lee et al.(2010)과 Wu et al.(2007) 등

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촉진조건은 사용의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의 사용의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Jeon et al., 2011).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과 서

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Karahanna and Straub(1999)

의 교통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촉진조건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촉진조건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6 : 촉진조건은 IoT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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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은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개인이 새

로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지각하

는 정도로서(Venkatesh et al., 2003), 주관적 규범

(TRA, TAM2, TPB/DTPB, C-TAM-TPB), 사

회적 요인(MPCU), 이미지(IDT)로 구성된다. Foon 

and Fah(201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뱅킹의 수용

에 있어 촉진조건, 신뢰 등과 더불어 사회적 영향이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An and Oh(2010) 또한 사회적 영향이 전자

정보 서비스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Moon et al.(2010)은 UCC(User Created Con-

tents)와 관련된 웹 환경에서의 활용 수준을 분석

한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4 : 사회적 영향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Smith et al.(1996)는 정보의 수집, 비승인된 2

차 사용, 오류 그리고 부적절한 사용 등을 통해 프라

이버시 염려와 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Van 

Slyke et al.(2006)은 CFIP와 의도와의 관계 연구

에서 믿음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분석하였다. 

Jung and Namn(2011)의 연구에서는 SNS이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도가 지속사용의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Lee et al.(2007) 또한 웹 사이트 이용에 대한 

연구에서 CFIP는 서비스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는 IoT 사

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gst and Agarwal(2009)의 전자 건강 진료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시스템의 사전 

동의 의도 연구에서 CFIP는 주제범위, 이슈참여

와 태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Lee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 정보 

과잉과 사용자 저항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CFIP는 

그 수준에 따라 사용의도 및 태도 등에 매개 및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도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5a : 노력기대와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H5b : 주제품질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가 조절효과

를 나타낼 것이다.

H5c : 촉진조건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H5d : 사회적 영향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

과 같다. 노력 기대는 지각된 사용용이성, 복잡성 

그리고 사용용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시스템

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쉬운 정도로 정의된다

(Venkatesh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노력 기

대를 IoT 서비스를 쉽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노력

의 정도로 정의하며 명확성, 숙달 용이성, 사용용

이성 그리고 학습 용이성의 4개 항목으로 7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논지의 품질은 정보 메시지에 포함된 설득력 있

는 주장 또는 주제로 정의될 수 있다(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본 연구에서는 IoT 시스템에

서 제공되는 정보 메시지의 설득력의 정도로 정의

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육성, 유

용성, 가치, 설득력 등 4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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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촉진 조건은 지각된 행동 통제, 촉진 조건, 호환

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에서 조직적, 

기술적 인프라에 대한 개인의 기대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Venkatesh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IoT 시스템 사용을 위해 지원되는 조직적이고 기

술적인 인프라를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시스

템 사용에 필요한 자원, 지식, 호환성 그리고 지원 

인프라의 4가지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영향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

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Venkatesh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IoT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의 정도로 정

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영향은 주변의 영향 정도, 

중요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 정도, 업계의 고위 관

리자의 영향 그리고 조직의 지원의 4가지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는 수집, 오류, 

부적절한 접속 그리고 2차 사용으로 구성되며 기

업이 개인의 정보사용과 관련한 개인의 정보 프라

이버시의 믿음과 신념을 측정한 정도이다(Angst 

and Agarwal, 2009). 본 연구에서는 IoT 시스템

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관리에 대한 염려의 정

도로 정의하였다.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

려는 수집, 오류, 부적절한 접속 그리고 2차사용

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믿는 정도이다(Davis, 1989). 

본 연구에서는 IoT 사용을 통해 업무 능력이 향상

된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생산성, 성과 향상, 효과

성 그리고 유용성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7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태도는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

으로서 TRA, TPB, TAM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IoT 시스템 사용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태도는 

IoT 사용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전반적인 만족

도를 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의도는 행동하고자 하는 상태로서 TRA, TPB, 

TAM에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oT 사용 

의도를 IoT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태로 정

의하고(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미래 

시점에 IoT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

도에 대한 3가지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실증 분석 

4.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iBeacon이나 Nearby의 개념이 

생소함에 따라 해당 위치기반 IoT서비스에 대해 

소개 자료와 관련된 링크를 먼저 제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인 조사를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Test)을 실시하였고, SmartPLS를 통

해 측정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Reliability 

and Validity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개념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LS

(Partial Least Square)분석을 실시하였다. 

4.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은 내적품질, 상호작용품질 및 

환경품질 등으로 구분하였고 각 변수의 세부 측정

항목은 <Appendix 1>과 같다. 표본의 특성을 살

펴보면 응답자는 총 182명으로 직업적 특색을 살펴

보면 대학생 56명(30.8%), 대학원생 63명(34.6%), 

직장인 34명(18.7%), 전문직 1명(0.5%), 연구개발 

6명(3.3%)로 대학원생의 비중이 가장 높다. 성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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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13명(62.1)%, 여성이 69명(37.9%)으로 남성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나이는 20대가 122명

(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30대가 

39명(21.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징은 대학

(원)생이 65%를 차지하고 20․30대가 88%로 비

중이 편향되게 나타내지만, 실제 위치기반의 IoT 

서비스를 사용할 집단으로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

하였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Organization

Undergraduate 
Student

56 30.8

Graduate 
Student

63 34.6

Office Worker 34 18.7

Specialized Job  1 0.5

Research and 
Development

6 3.3

Others 22 12.1

Total 182 100

Gender

Male 113 62.1

Female 69 37.9

Total 182 100

Age

20 age 122 67.0

30 age 39 21.4

40 age 14 7.7

60 age 7 23.8

Total 182 100

4.3 동일방법편의 조정 

동일방법편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측정도구와 설문 응답자로부터 조사하거나 설문 응

답자의 특성, 설문이 이뤄진 환경, 측정 도구의 문

제 등, 자기 보고(self-report)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이다. 

이는 측정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쳐 연구모형 내 

변수 간의 관계 정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연

구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동일방법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를 수행한다면 그 결과의 

내적타당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

로(Park and Ko, 2006; Park et al., 2007) 본 연

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면서 리커트 척도

와 같은 유사한 척도형식을 사용할 경우 응답자에

게 편리할 수는 있으나 측정 도구의 일관성 때문

에 구성개념 사이의 공분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Podsakoff et al., 2003).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응

답자에 대한 설문에 시기적으로 간격을 두거나 집

단을 분리해서 독립변수를 위한 응답원과 종속변

수를 위한 응답원을 따로 두는 것이 동일방법편의

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응

답 원천의 이탈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응답자가 

질문 문항에 대해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현

실적인 방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설문지의 항목 순서를 변경

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 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 

동일한 개념의 질문일지라도 설문의 순서에 따라 

응답자가 인지하는 질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Converse, 1986). 더불어, 통계처리 단

계에서도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동일방법편의 문

제 해결기법을 이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 제

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단계에서 설문지의 항

목을 무작위 하게 설정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적

으로 묻지 않게 하여 항목의 점화효과를 줄였다. 

그리고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들과의 관계가 독립

적인 임의의 변수를 설문지 항목에 추가하여 동일

방법편의의 문제를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요인을 1개로 고정한 후 

SPSS를 이용해 요인분석을 했을 때 분산설명력이 

50%를 넘으면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했다고 본다

(Podsakoff et al., 2003). 본 연구는 여러 노력에

도 불구하고, 분산 설명력이 52%로 동일방법편의

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기준에 비해 크게 높지 않

으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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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and Correlation

　 1 2 3 4 5 6 7 8 9 10

Argument 0.893 　 　 　 　 　 　 　 　 　

Attitude 0.581 0.948 　 　 　 　 　 　 　 　

Collection 0.714 0.558 0.939 　 　 　 　 　 　 　

Effort 0.656 0.535 0.705 0.890 　 　 　 　 　 　

Facilities 0.599 0.499 0.628 0.648 0.924 　 　 　 　 　

Improper Access 0.769 0.594 0.777 0.699 0.580 0.931 　 　 　 　

Intention 0.620 0.517 0.656 0.628 0.620 0.593 0.939 　 　 　

Secondary 0.604 0.446 0.609 0.513 0.539 0.517 0.577 0.910 　 　

Social Influence 0.694 0.550 0.746 0.674 0.624 0.711 0.628 0.619 0.930 　

Usefulness 0.584 0.359 0.545 0.622 0.519 0.488 0.542 0.494 0.569 0.797

<Table 3> Overall Model Fit

　 AVE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Argument 
Quality

0.798 0.922 0.874

Attitude 0.899 0.964 0.944

Collection 0.882 0.968 0.955

Effort 
Expectation

0.792 0.920 0.869

Facilitating 
Conditions

0.855 0.959 0.943

Improper 
Access

0.866 0.951 0.923

Intention 0.882 0.957 0.933

Secondary 
Use

0.827 0.950 0.930

Social 
Influence

0.865 0.951 0.922

Usefulness 0.635 0.872 0.805

4.4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에 앞서 신뢰성을 검

증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방법

인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다. 신뢰성을 평가

한다는 의미는 보통 설문지를 통해 몇 개의 개념을 

평가하게 되는데 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몇 

개의 질문을 준비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의 개념

을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Cronbach’s α의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고 있으며, 1에 가까

울수록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의 판

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0.6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0.7 이상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신뢰성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Cronbach’s α값이 0.887～ 

0.952사이에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

났다. 구조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와 방향

성, 통계적 유의성, 선행 변수를 통해 설명되는 최종 

종속변수의 결정 계수 값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Bootstrap Resampling을 500회로 설

정하여 사용하였다(Lee et al., 2014).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타당

성은 하나의 구성개념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 

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 CR

(Composite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로 판단한다. CR은 0.7 이상, AVE는 

0.5 이상이면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값은 

기준치 0.7을 모두 상회하였고, AVE값 역시 기준

치 0.5 이상을 넘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 되었다(Chin, 2004).

한편, Fornell and Lacker(1981)에 따르면, 각 요

인의 추출된 평균분산(AVE)의 제곱근이 해당 요인

과 다른 요인 간의 상관계수보다 크면, PLS측정모형

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Table 4>의 결과에서 보듯이 

AVE의 제곱근이 상관계수보다 크므로, 모든 구성

개념 간의 판별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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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Path Analysis

Model 1 Model 2 Model 3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ffort Expectation → Usefulness 0.327 3.402 0325 3.139 0.252 2.403

Argument Quality → Usefulness 0.241 1.971 0.221 1.976 0.177 1.645

Facilitating Conditions → Usefulness 0.094 0.991 0.089 0.919 0.167 1.765

Facilitating Conditions → Intention 0.359 4.887 0.360 4.764 0.360 4.755

Social Influence → Usefulness 0.137 1.648 0.146 1.482 0.144 1.433

Usefulness → Attitude 0.359 4.915 0.358 4.972 0.358 4.930

Usefulness → Intention 0.269 4.102 0.268 3.974 0.268 3.992

Attitude → Intention 0.241 3.140 0.241 3.082 0.241 3.202

(Moderator)

CFIP → Intention -0.007 0.056 0.051 0.269

(Interaction)

Effort Expectation × CFIP → Usefulness -0.038 0.380

Argument Quality × CFIP → Usefulness -0.075 0.670

Facilitating Conditions × CFIP → Usefulness -0.254 2.296

Social Influence × CFIP → Usefulness 0.144 1.430

4.5 가설 검정 

가설 검정을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조절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로 모형과 조절변수의 직접효과만 본 모형, 조

절변수의 조절효과를 반영한 모델을 각각 모형 

1, 2, 3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노력기대와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의 경우 모델 

1, 2, 3 모두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관계를 나타내어 가설 1이 채택되었다. 논지

의 품질과 지각된 유용성은 모델 1과 모델 2에서

는 채택되고 모델 3에서는 기각되어 가설 2가 부

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촉진조건과 지각된 유용성

과의 관계는 모델 1, 2, 3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 이는 Karahanna and Straub(1999)의 연

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아직까지 설문 응답자들

이 위치기반 IoT 서비스의 인프라가 유용성을 지

각할 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반면, 촉진 조건에서 사용의도의 직접효과는 통

계적으로 정(+)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흥

미로운 분석 결과로서 만일 위치기반 IoT 서비스

의 인프라가 만족할 수준으로 구성된다면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의 선행연구(유호선 외, 

2008; 이동만 외, 2010; Wu et al., 2007)들을 따

르며 가설 6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영향과 지각된 유용성과의 관

계에 대한 가설은 모델 1, 2, 3에서 모두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Foon and Fah(2011), 안운석․

오종철(2010)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

났으며 가설 4를 기각하였다. 

사회적 영향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행동에 영향

을 받는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볼 때 

아직까지는 위치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유행”이라고 

할 만큼 개인에게 소구 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

하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이 유용성과의 관계가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위치 기반 서

비스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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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iagram of Path Analysis Result

응답자가 사용을 결정함에서 사회적 영향을 받을 

만큼 시장의 성숙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가설 5와 가설 7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개인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CFIP)는 주효과와 부

효과가 지각된 유용성으로 가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나게 하고 있다. CFIP를 조절효과로 반영

한 모형 3을 살펴보면 Effort Expectation × CFIP, 

Argument Quality × CFIP, Facilitating Condi-

tions × CFIP, Social Influence × CFIP이 모두 통계

적 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Facilitating Conditions × CFIP는 지각

된 유용성과 높은 수준의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데 이는 카카오톡 사태로 대변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설 

5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CFIP와 

지각된 유용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을 기각하였다. 

가설 8, 9, 10은 모델 1, 2, 3에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흥미로운 사실은 CFIP가 조절효과로 반영되는 

모델이나 반영되지 않는 모델이나 통계적 유의 수

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응답자

들이 수용의도에 관한 주효과나 부효과에 관계없

이 일단 지각된 유용성을 느끼면 위치기반 IoT 서

비스에 대한 사용의도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경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Petty 

and Cacioppo(1986)이나 Ha and Ahn(2011)의 연

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정교화 수준이 높은 중심경

로(노력기대와 논지의 품질)를 통해서 정보를 수

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새롭게 대두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의 

수용에 대한 원인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개인에게 유용한 전략

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기술을 수용함에서 중심경로 및 주

변경로와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 단계로, 지

각된 유용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각된 유용성에도 중심경로가 주변경로에 

비해 더욱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Petty and Cacioppo(1986)와 An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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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garwal(2009)의 연구 및 Bhattacherjee and 

Sanford(200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둘째, 위치기반 IoT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

성을 느끼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력기대 즉, 

사용용이성이 좋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avis(1989)와 Venkatesh et al.(2003)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실무적 시사점으로 잠재적 위치

기반 IoT 서비스 사용자들에게는 편리한 UI/UX 

환경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미 기반 기술에 해당하는 스마트 기기의 하

드웨어 기술 기반은 준비되어있으므로 스마트 기

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인 앱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오프라인 고

객 지원 부서 및 SNS 데이터 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단순한 판매 촉진 서비스가 아닌 기업의 종

합적인 고객 관계망으로 발전하는 전략 모색이 필

요하다. 또한, 빅데이터의 주요 구성 요소인 3Vs

(Volume, Velocity, Variety)를 본 IoT 인프라를 

통해 수급하고 이를 가치(Value)로 바꾸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Kim et al., 2012).

셋째, 논지의 품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O2O의 근본적인 목적,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상호 가치 있는 정보가 

교환되어야 하는 수요를 나타낸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고객이 방문하였을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느냐가 위치기반 IoT의 성

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이다. 중심경로와 지각

된 유용성과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O2O의 핵심인 

잠재적 고객에게 적시 적소에 사용하기 편리한 환

경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치기반 

IoT 서비스의 근원적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주변경로를 살펴보면, 촉진조건에서 지각

된 유용성은 기각되었고, 사용의도로 가는 경로는 

촉진조건이 주변경로임에도 높은 수준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위치 기반 

IoT 서비스의 인프라가 잠재적 고객들에게 유용

성이 인지될 만큼 구성되어 있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기기의 하드웨어 기반 중

심의 서비스와 마케팅이 아니라, 별도의 행위 없

이도 고객의 의도와 니즈를 파악하고 개인화 타겟

팅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고객 친화적 서비스 설계

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다만, 위치기반 IoT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기

반 시설이 확립된다면 촉진조건이 수용의도에 중

심경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

다. 또한, 촉진 조건× CFIP와 지각된 유용성과의 

관계가 높은 음(-)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개인 정

보 보호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치기반 IoT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 역시 높은 수준의 개

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IoT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정부가 분명

하고 단호한 개인 정보 보호의 의무를 사업자에 

부여하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준

과 보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다만, 정부

의 그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소위 빅브라더의 우려

가 있다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견제의 제도도 필

요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사업자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하고 신뢰성 있는 기

술과 인프라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자 간 연계를 

통해 정보보호 기술 표준화를 위한 작업이 빠르게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보호 정책과 정보보호 기술 

기준 및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해 사업자의 불확실

성을 해소해줘야 하며, 정보보호 기술 개발과 배

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ELM 모형에 UTAUT 변수를 

활용하여 위치 기반 IoT 서비스의 수용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아직 국내에 활성

화되지 않은 IoT 서비스 수용에 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먼저 조사 표본이 서울지역으로 국한

되어 있고, 특정 나이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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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연구의 지역적, 연령적 편의가 나타

날 수 있다. 

더불어, 아직 iBeacon이나 Nearby의 인식이 명

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실제 서비스가 시작될 

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에는 

연령별, 소득별, 디바이스별 그룹 간 검정을 통해 

수용의도에 미치는 원인에 대해 더욱 정확한 분석

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비스 친숙도를 설문에 포

함시켜 그에 따른 수용도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

가 의미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ELM의 조절변수를 CFIP와 함께 

자기 효능감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한 더욱 

포괄적인 수용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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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1> Survey Configuration

Classification Measurement
Number of 
questions

Researcher

Effort
Expectation

My interaction with the IoT Service would be clear and understandable.

4
Davis(1989)

Venkatesh et al. 
(2003)

It would be easy for me to become skillful at using IoT Service. 

I would find the IoT Service  easy to use. 

Learning to operate the IoT Service  is easy for me.

Argument
Quality

The information provided during the IoT Service training session was 
informative.

4
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The information provided during the IoT Service training session was helpful.

The information provided during the IoT Service training session was valuable.

The information provided during the IoT Service training session was 
persuasive.

Facilitating 
Conditions

I have the resources necessary to use IoT Service.

4
Davis(1989)

Venkatesh et al. 
(2003)

I have the knowledge necessary to use IoT Service.

The system is not compatible with other systems I use.

A specific person is available for assistance with IoT Service difficulties.

Social
Influence

People who influence my behavior think that I should use IoT Service. 

4
Davis(1989)

Venkatesh et al. 
(2003)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think that I should use IoT Service.

The senior management of this business has been helpful in the use of IoT 
Service.

In general, the organization has supported the use of IoT Service.

CFIP

Collection 

It usually bothers me when IoT Service entities ask me for personal information.

4
Angst and 

Agarwal(2009)
Lee et al.(2013)

When IoT Service entities ask me for personal information, I sometimes think 
twice before providing it.

It bothers me to give personal information to so many IoT Service entities.

I’m concerned that IoT Service entities are collecting too much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Improper 
Access

IoT Service entities should devote more time and effort to preventing 
unauthorize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3
Angst and 

Agarwal(2009)
Lee et al.(2013)

Computer databases that contain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from unauthorized access no matter how much it costs.

IoT Service entities should take more steps to make sure that unauthorized 
people cannot access personal information in their computers.

Secondary
Use

IoT Service entities should not use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purpose 
unless it has been authorized by the individuals who provided the information.

4
Angst and 

Agarwal(2009)
Lee et al.(2013)

When people give personal information to a company for some reason, the 
company should never use the information for any other reason.

IoT Service entities should never sell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ir computer 
databases to other IoT Service entities.

Service entities should never share personal information with other IoT Service 
entities unless it has been authorized by the patient who provided the 
information.

Perceived 
Usefulness

Using IoT Service in my job will increase to make my work faster.

4
Davis(1989)

Bhattacherjee and 
Sanford(2006)

Using IoT Service in my job will improve my work better.

Using IoT Service in my job will help me make better decision.

I find IoT Service to be useful in my work.

Attitude

Using IoT Service in my job is a (bad … good) idea.

4
Davis(1989)

Bhattacherjee and 
Sanford(2006)

Using IoT Service in my job is a (foolish … wise) idea.

Using IoT Service in my job will be (unpleasant … pleasant).

Overall, I (dislike … like) the idea of using IoT Service in my job.

Intention

I intend to use IoT Service on my job within the next one month.

3
Davis(1989)

Bhattacherjee and 
Sanford(2006)

I intend to use IoT Service on my job in the near future.

I intend to use IoT Service for more of my job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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